
유럽의 텍스타일 전시회 – 일본기업들 앞다투어 출품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9월 하순에 텍스타일 월드(Textile World : TW)가 

17~20일까지, 프리미에르 비전(Premiere Vision : PV)은 18~21일까지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들 국제적인 텍스타일 전시회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해외로까지 판매를 넓히려는 일본의 많은 텍스타일 기업들이 이들 두 전시

회에 출품하고 있다. 구미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히 유로화(Euro貨)가 한때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아직 높은 

수준의 외환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유럽으로의 수출에 순풍으로 작용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인다. 

일본의 일부 기업은, 에이걸즈와 같이 전시회에 앞서 유럽을 돌아보고 영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보다 실속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걸즈는 이번에 독일이나 스페인, 

영국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07년 여름에 캐러

밴(caravan) 방식의 대상(隊商 : 상품을 싣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을 만들어 종전의 파리와 밀라노 뿐만 아니라 독일의 뒤셀도르프까지 

돌았다. 이들 나라의 메종(maison : 중·고층의 회사·가게들)뿐만 아니라, 이탈

리아에서는 유력한 봉제공장과도 상담을 가졌다. “PV까지 특별히 원하는 상

품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여, “숙제를 받아왔다.”고 하며, PV 전시회장에서

는 보다 더 실속있는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에이걸즈와 지가사키 방직, 마루와(丸和) 상사의 3개사는 스미킨(住金) 물

산과 제휴하여, 2007년 7월에 뉴욕에서 최초의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



회에 앞선 조기상담(早期商談)을 바탕으로, PV에서 미국 바이어와의 상담을 

보다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 선발팀은 PV가 개최되기 전에 고객에게 프레젠

테이션을 하게 되어 상거래가 성사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이나 미이용면(未利用綿 : 장섬유 고급면의 

낙면)의 활용, 리사이클 합섬 등 에콜로지(ecology)를 키워드로 하며 텍스타일

을 찾는 바이어가 지난 2월의 춘하절 전시회 때 보다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어, 일본기업은 이런면에서도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도레

이와 같이 PV의 부스에서 에콜로지 관련 코너를 따로 만든 기업도 있었다. 

TW에 출품한 일본기업은 여러 컨버터(converter)들을 비롯한 15개기업들이

었으며, PV에 출품한 일본기업은 26개 기업이었으며, 그중 면방은 지가사키 

방직, 다이와보 노이, 닛신보 등이었으며, 일본무역진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

構 :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 JETRO)도 독자적인 부스를 만들어 일본 

기업들을 소개하였다.♣ 

 

 


